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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제철노동자가현대차그룹가이드라인분쇄한다”
현대제철 다섯 지회 2019년 임투 공동 출정식 …“제철노동자가 현대차그룹 투쟁의 중심에 서자”

“8천 대오 단결하여 19임투 승리하자.” 

“강철노동자가 선봉에서 가이드라인 분

쇄하자.”

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, 당진하

이스코지회,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지회, 인

천지부 현대제철지회, 포항지부 현대제철지

회 등 현대제철 다섯 곳 공장 노동자들이 한

자리에 모였다. 금속노조 현대제철 다섯 지

회가 8월 29일 오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

서 ‘2019년 투쟁 승리를 위한 현대제철 5지회 

공동 출정식’을 열었다. 이날 출정식에 현대제철

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도 함께했다.

전국에서 모인 현대제철 노동자들은 입을 모

아 올해 처음 진행하는 현대제철 다섯 개 지회 

공동교섭의 승리를 기원했다. 이경연 충남지부 현

대제철지회장은 “전국 다섯 개 현대제철 8천 노

동자들이 2019년 드디어 투쟁의 포문을 함께 열

었다”라며 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”고 

감격했다.

이경연 지회장은 “완성차나 다른 계열사들을 

탓하거나 눈치 볼 필요 없다”라며 “올해 하나 

된 투쟁과 독자 자율교섭을 반드시 성사해 현대

제철 노동자들을 당당히 현대차그룹 중심으로 만

들 것”이라고 결의를 밝혔다. 이경연 지회장은 

“올해 현대제철 투쟁을 반드시 함께 승리로 마

무리하자”라며 주먹을 힘주어 치켜들었다.

금속노조 현대제철 다섯 개 지회는 올해 처음

으로 공동교섭 체계를 마련했다. 이 지회들은 올

해 5월 연석회의를 구성하고, 시작과 마무리를 같

이 하는 공동교섭·공동투쟁을 결의했다. 이들 지

회는 ▲금속노조 요구안·투쟁방침 복무 ▲노조 

철강업종분과 공동요구안 쟁취 ▲현대차그룹 노

무관리 돌파·5조3교대 실현 등을 결정했다. 이 

연석회의에 노조와 소속지부가 함께 하고 있다.

현대제철 노동자들 사이에서 현대자동차그룹 

임단협 가이드라인을 분쇄하자는 요구가 거세다. 

현대차그룹은 계열사를 수직 서열화하고, 그 서열

에 따라 차등 임금인상률을 제시한다. 양재동 본

사가 규정한 그룹 안 서열에서 밀리면 해당 계열

사 노동자들은 소속 회사의 실적과 상관없이 무

조건 낮은 임금인상을 강요당한다.

“현대차그룹 가이드라인에 종속당할 것인가”

이동기 포항지부 현대제철지회장은 “기아차

지부는 임단협 교섭 중단 뒤 선거 일정에 들어갔

고, 현대차지부는 8월 27일 의견접근을 이루었

다”라며 “지부 선거와 의견접근은 기아차와 현

대차의 일”이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.

이동기 지회장은 “현대제철 노동자는 제철 

노동자의 요구를 하고, 제철노동자로서 투쟁을 하

면 된다”라며 “2019년 공동투쟁과 독자교섭을 

성사하지 못하면 현대차그룹 가이드라인에 영원

히 종속당하는 노동자가 되고 말 것”이라고 경

고했다.

이동기 지회장은 “강철 만드는 노동자가 

누가 하라는 대로, 시키는 대로 불합리한 노

동조건을 받아들여서야 하겠느냐”라며 “전

국 현대제철 현장에서 현대차그룹 가이드라

인 반드시 제거하고, 이제 철의 노동자들이 

현대차그룹 노동자 투쟁의 선봉에 서자”라

고 호소했다.

현대제철지회 투쟁 결의에 금속노조 위원

장과 충남, 인천, 포항, 광주전남지부장들이 지지 

엄호하겠다고 화답했다.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

은 “어렵게 시작한 첫 공동교섭인 만큼 한마음 

한뜻으로 올해 공동투쟁 꼭 승리하자”라며 “충

남, 인천, 포항, 광주전남 네 지부장 동지들과 함

께 현대제철 투쟁에 힘을 싣겠다”라고 약속했다.

김호규 위원장은 “사측은 현대제철과 상관없

는 현대차그룹 안 계열사들의 다른 상황과 조건

을 들이밀지 말라”라며 “현대제철 다섯 곳 지

회에 대해 갈라치기를 시도하면 금속노조는 절대 

가만히 있지 않겠다”라고 경고했다. 

현대제철지회가 있는 네 곳의 지부장들이 연

단에 올랐다. 지부장들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

정원영 충남지부장은 “현대제철은 IMF가 다시 

올 것처럼 거짓말을 해대며 성실히 교섭에 임하

지 않고 있다”라고 사측을 꼬집었다. 

정원영 지부장은 “금속노조와 네 곳 지부장

들이 현대제철지회들이 2019년 공동투쟁을 잘 마

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”라며 “현

장과 조합원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준비하는 등 

현대제철 투쟁 모든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같이 

마무리하겠다”라고 약속했다.


